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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로서의 인식제고를 위한
행동강령 운영·이행 실태점검 실시

 - 국민권익위, 3년 차 공직유관단체 대상 행동강령 운영‧이행 실태점검 실시
 - 심야시간·공휴일에 업추비 사용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 2,145건 확인
 - 미흡 기관 대상 맞춤형 제도개선 권고 등 행동강령 제도 안착 지원

□ 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정일연, 이하 국민권익위)는 2022년에 공직

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올해 3년 차를 맞은 50개 기관 중 정원 기준 

상위 30% 15곳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과 이행에 대한 

실태점검을 실시했다.

   이번 점검은 공직유관단체 지정 이후 3년이 지난 기관의 행동강령 

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소속 임직원들의 공직자로서의 인식 제고를 

위해 추진됐다.

□ 실태점검 결과 행동강령 준수 자체 점검 및 교육 미실시, 예산의 

부적정 사용 등 일부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.

<주요 지적 사례>

n 행동강령 준수 여부 자체 점검 및 교육 미실시(5개 기관)

n 심야시간대(23시 이후) 또는 공휴일에 요리주점, 제과점 등에서 업무

추진비를 사용하고 사용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 부재(5개 기관, 24건)



□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하여 예산 집행절차 

등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한편, 예산의 사적 사용 행위 등에 대해 자체

조사 후 징계·환수·재발방지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.

   아울러,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에도 이번 

실태점검 결과를 전파하여 공직 사회에 행동강령 제도가 제대로 

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
□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“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

위해서는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하고 관리

하는 것이 중요하다.”라고 밝혔다.

   이어서 “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직유관단체의 행동강령이 현장

에서 충실히 작동하도록 공직유관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.”

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행동강령과
책임자 과  장 권오성 (044-200-7671)

담당자 조사관 박종완 (044-200-7685)

n 업무추진비 집행 시‘클린카드’를 사용하지 않거나 증빙자료에 집행

인원을 누락하는 등 예산집행 부적정(6개 기관, 1,593건)

   * 클린카드 : 공공부문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'제한업종'에서 사용이 

안되는 공공구매카드

  ** 제한업종 : 유흥주점, 피부미용실, 사우나, 안마시술소, 골프연습장, 노래방, 

오락실 등

n 직원이 아닌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에게 인사이동을 축하하는 화환을 

보내거나, 소속기관 직무와 무관한 지역 사찰의 상량식에 기관장 명의 

화환을 보내는 등 경조사비 예산 부적정 사용(3개 기관, 8건)

n 국외 출장 중 예산으로 차량을 임차해 현지에서 사용하면 개인이 지

급받는 출장여비 중 일비를 감액(1/2)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액하지 

않거나, 출장 국가·도시에 따라 여비지급 기준액이 다름에도 이를 

위반한 출장여비 과다 지급(7개 기관, 517건)



#국민권익위#부패방지#공직자행동강령#실태점검#공직유관단체


